


발 행 일    2016. 11.

발 행 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허건량

편 집 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조명래

집 필 인    한경숙, 장윤아, 정순진, 최장전, 홍이슬

발 행 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Tel. 063)238-6940

인 쇄 처    학예사 063)286-5959

ISBN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나만의
퇴비 만들기

자급자족 텃밭 라이프



CONTENTS

퇴비란 무엇일까?

퇴비와 화학비료의 차이점

어떤 퇴비가 텃밭에 적합할까?

텃밭에서 퇴비를 만들어 쓰면 좋은 점

퇴비 만들기에 중요한 요소들

퇴비 만들기

퇴비통의 다양한 사례

텃밭에서 나오는 다양한 부산물들

재활용이 가능한 텃밭 작물

텃밭 작물별 탄질비(C/N율)

퇴비 만들 때 사용되는 부재료

퇴비 만들 때 주의사항

궁금해요

04

06

07

08

09

10

14

16

17

18

19

20

22



4
5

퇴비란 무엇일까?

퇴비 (compost, 堆肥)

• 짚, 잡초, 낙엽 등을 일정기간 쌓아둔 후, 미생물 작용을 통해 유기물을 썩히고, 발효

시켜 만든 것.

• 시중에서 판매되는 퇴비는 대부분 가축의 똥(우분, 돈분, 계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질소질 성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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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형태

시기

속도

화학비료

기비 = 밑거름

속효성 비료

화학적이지

않은 비료 

비료는 토양 생산력을 높이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 

주는 물질을 말한다. 

흔히 거름이라고도 한다.

무기질 원료를 이용하여 화학적 처리로 제조된 비료 비료 3요

소(질소, 인산, 칼리) 중 1종을 함유한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비료와 2종 이상을 함유한 복합비료가 있음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일정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

에 섞어주는 비료 

물에 잘 녹아 작물에 쉽게 흡수가 되는 비료를 말함 

추비 = 웃거름

완효성 비료

작물의 영양보충을 위하여 작물 성장기 중간에 사용하는 비료

속효성에 비해 비료 효과가 천천히 나타남. 화학비료 중에서도 

특수 가공을 하여 토양 중에 천천히 용해 되도록 한 것도 있음

퇴비를 예로 들 수 있음

비료? 

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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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와 화학비료의 차이점

•식물 뿌리에 닿아도 뿌리가 상하지 않는다.

•20~30 종의 양분이 적은 양이지만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작물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사용한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

•수분을 넉넉히 보유하고 있다.

•식물 뿌리에 닿으면 뿌리가 상한다.

•한 가지 또는 두 세 가지 양분이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다.

•주로 수량을 많이 얻기 위해 사용한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수분 보유량이 적다.

VS

퇴 비

화학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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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텃밭을 위해서는 화학비료 대신에 퇴비를 사용한다.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더라도 누룩 띄우는 정도의 냄새가 날 것)

수분이 적은 것이 좋다.

밭에 뿌려주고 난 뒤 6개월 정도 지나면 형체가 없어 지는 것이 좋다.

톱밥 또는 나무 조각 등으로 만든 퇴비는 발효가 더디고 수분보존이 되지 않아 토양

이 건조해 질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수분보충에 유의해 준다.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염분 함량이 낮은 음식물쓰

레기를 이용한다.

어떤 퇴비가 텃밭에 적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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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퇴비를 만들어 쓰면 좋은 점

비옥한 토양

오염 정화

토양 보호

• 유기물이 증가한다.

•유용한 미생물의 활동과 증식을 돕는다.

•작물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도와준다.

•퇴비 발효 시 열 발생으로 병해충을 억제한다.

•수분함유량을 높인다.

•토양온도를 조절한다.

• 퇴비 속 유익한 미생물이 토양의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을 분해한다.

•화학비료 사용 절감으로 오수를 줄일 수 있다.

• 강우 시 토양침식을 방지 한다.

•흙 속 익충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좋은 퇴비를 만들어 넣어주면 숨쉬기 좋고,

양분도 풍부한 살아있는 흙이 되어

작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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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만들기에 중요한 요소들

C/N율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말한다.

•이 두 요소의 비율이 잘 맞아야 식물이 잘 성장한다.

•C/N율은 30 : 1 이 적당하다.

수분

•퇴비화에 필요한 미생물들이 물을 이용해 서식한다.

•퇴비 수분은 50% 정도로 유지해주면 좋다.

발효 온도

•잘 완숙된 퇴비가 되기 위해서는 발효온도가 60℃까지 올라가야 한다.

• 발효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잡초 종자가 죽고,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미생물 활성에 도움을 준다.

통기성

• 공기가 있어야 호기성 미생물(공기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

해를 해서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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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만들기

방법

퇴적식 : 부산물을 퇴비장에 쌓아두고 부숙시켜 다음 해 사용하던 전통적인 방식

교반식 : 퇴비화 전용 용기에서 섞어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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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그때 그때 모아둔다.

모아둔 재료를 섞어줄 때 물을 

뿌리면서 섞어준다.

물은 재료를 완전히 섞은 뒤 

한 움큼 집어 꾹 짜주었을 때 

주르륵 흘러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 준다.

재료 섞기
재료

쌓아두기

퇴비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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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만들기

순서

재료를 쌓아 둘 때는 비를 맞지 않는 장소가 좋다. 

외부의 물이 스며 들지 않고 

위에 덮개를 씌워 줄 수 있는 

장소가 좋다.

바닥은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짚이나 낙엽 등을 

깔아 주면 좋다.

야외에 쌓아 둘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재료 섞기
재료

쌓아두기

퇴비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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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퇴비를 뒤집는 이유는 산소를 균등하게 공급해 주어 재료를 골고루 발효시키기 위함이다.

보통 4~5일에 한 번 정도 뒤집어 주고, 겨울에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뒤집어 준다. 

퇴비는 온도가 현저히 올라갈 때에 뒤집어 준다. 

퇴비를 뒤집을 때 수분이 부족할 경우 물을 보충하면서 뒤집어 준다.

재료 섞기
재료

쌓아두기

퇴비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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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통의 다양한 사례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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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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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나오는 다양한 부산물들

각종 채소류

옥수수대, 고추대 등 잡초류

지푸라기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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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가능한 텃밭 작물

상추 쑥갓 일당귀

잎들깨 고추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강낭콩

배추 콜라비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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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작물별 탄질비(C/N율)

퇴비 만들 때 적정한 C/N율은 30% 정도가 좋다.

작물 C(%) N(%) C/N율

상추 36.7 3.9 9.5

쑥갓 62.7 6.2 10.1

일당귀 52.3 3.1 17.0

잎들깨 51.2 4.1 12.4

고추 47.2 2.6 18.1

토마토 43.8 2.3 19.0

가지 50.0 2.3 21.7

고구마 50.8 3.3 15.2

강낭콩 38.6 1.4 27.5

옥수수 42.9 1.2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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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만들 때 사용되는 부재료

건초, 톱밥, 석회질소, 깻묵, 왕겨, 볏짚, 닭 똥, 두엄 등

건초 톱밥

석회질소 깻묵

왕겨 볏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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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만들 때 주의사항

퇴비 공간 확보!!

야외에 퇴비 공간을 만들 시 외부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퇴비통을 만들 때에는 통 밑에 반드시 배수구가 있어야 한다.

텃밭 부산물 수시로 모으기!!

부산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발효가 되지 않으므로 부산물을 작게 잘라주어야 한다.

거름통에 넣으면 안 되는 재료!!

개나 고양이의 분비물, 석탄재, 유제품, 닭 뼈, 돼지 뼈, 생선, 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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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율 맞춰주기!!

일반적으로 갈색을 띠는 재료는 탄소 함량이 높고, 녹색을 띠는 재료는 질소 함량이 높다.

•갈색 재료 : 마른 작물, 낙엽, 지푸라기, 신문, 나뭇가지, 박스 등

•녹색 재료 : 깎은 잔디나 마르지 않은 녹색 잎 채소 등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맞춰주는 쉬운 방법은 

갈색재료 : 녹색재료 = 1 : 3 으로 해준다.

탄     소 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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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퇴비를 언제 만들까?

퇴비는 언제쯤 주는 게 좋을까?

퇴비를 얼마나 사용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만들어 이듬해 봄에 사용한다.

일 년에 두 번 퇴비를 만들 수 있는데 가을에 만들어 이듬해 봄에 사용하고 봄에 만들

어 그 가을에 사용한다.

작물을 심기 1-2주 전에 흙과 잘 섞어준 후 식물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것이 좋다.

•엽채류: 1평 당(3.3㎡) 약 2~3kg

•근채류: 1평 당(3.3㎡) 약 3~4kg

•과채류: 1평 당(3.3㎡) 약 4~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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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를 언제 사용해야 할까?

미숙퇴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우선 퇴비가 완숙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완숙된 퇴비와 그렇지 않은 퇴비를 어떻게 구분할까?

•완숙퇴비 : 열이 나지 않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음

•미숙퇴비 : 열이 계속 남, 나쁜 냄새가 남

미숙퇴비를 사용하면 열과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열과 가스가 식물의 뿌리에 피해를 

줘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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